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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
     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4. 5. 17.(금)

R&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전면 개편
 - 신속·유연한 R&D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R&D 예타 전면 폐지

 - 사업부실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전문검토 기능 보완방안 마련 중

 -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, 법령 개정전 과도기 대비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

□ 정부는 빠른 기술변화에 발맞춰 R&D 사업을 신속·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
R&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을 추진 중입니다.

 ㅇ 한편, 사업부실,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
전문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며,

 ㅇ 향후,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, 법령 
개정 전의 과도기를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.

※ 해외사례(美･英･日) : 기획보완 중심 사전검토 실시(사전 예타 미실시)

 ･ (美) 사업실시 부처별 자체 타당성 검증 → 결과 관리예산처(OMB) 보고
 ･ (日･英) 대형 R&D 사업별 자문단 구성･단계별 Phase 리뷰 통해 추진

 ※ (참고 : R&D 투자확충) 정부는 R&D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'25년도 예산을 
대폭 확대 예정*

    * '23년도 예산(29.3조원, 비R&D이관 1.8조원 제외), '24년도 예산(26.5조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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